
일본이 최초로 개발한 나노 나일론 

면과 같은 수준의 흡수성 

 

일본의 “도오레”는 나노(nano : 10억분의 1)급의 단사로 구성된 멀티·필라

멘트(multi- filament)의 나노·파이버 생산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, 단사 

140만올로 구성된 나일론·나노파이버(44T)의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. 

이 기술로 뽑은 나노·파이버의 직경은 20∼100나노미터로서, 현재 가장 

가늘다고 하는 1,000나노미터 굵기의 극세섬유와 비교하면 1/50∼1/10만큼 가

늘다. 이 기술은 나일론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터 등의 각종 폴리머에도 응용

할 수 있으며,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특

징이다. 

이 기술은 섬유형성기술에 나노구조제어(制御)기술을 응용하여 폴리머의 

분자배열을 나노수준으로 제어하고 폴리머 자체의 유동성을 최적화함으로써 

나노·파이버를 만들어냈다. 새로 개발된 나일론·나노파이버는 섬유직경이 

수10나노미터로 균일하며, 섬유의 표면적이 일반 나일론의 약 1,000배가 되

므로, 흡습성이 일반 나일론보다도 2∼3배가 되어 면섬유의 흡습성과 맞먹는 

수준이며, 습윤상태에서 특이한 점착성(粘着性)이 생긴다고 한다. 

“도오레”에서는 이 기술을 폴리에스터나 폴리프로필렌 등 여러 폴리머뿐만 

아니라 생(生)분해성의 폴리유산(poly 乳酸) 등의 신소재에도 응용할 수 있는 

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. 또한 이들 나노파이버에 고차(高次)가공기술을 

곁들여 새로운 기능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. 


